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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참고서에서 보는 한국어에 대한 시각 

이상섭 
연세대학교 영어영운학과 교수 

서양 사람이 지은 책을 보다가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우선 반가워하 

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는 조금， 또는 아주 실망하든가 분개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조국에 

대해서 세상 사랍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아도 너무 부정확하게， 불충분 

하게， 부정적으로 불공명하게 안다는 사실에 경멸을 보내고 실망하고 분개 

하는 것도 다들 같을 것이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들춰 보는 외국 책은 영어로 쓴 언어에 관한 

참고서들이다. 그 중에 감탄하면서 뒤적이곤 하는 것이 영국인들이 큰 자랑 

으로 삼고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J11l 이다. 그것의 ‘시디-롬’을 뒤지면 그 

1) Oxford Engh'sh Dictionary. 2nd 어ition 1986. CD-ROM 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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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당당히 영어 단어가 되어 오른 한국어 낱말이 자그만치 127H나 된다. 

영어 알파뺏 순서로 뼈맹띠(한글) , 따nchi{김치)， kisaeng{ 기생)， kono{고 

누)， m와dmli( 막걸리)， myon(면)， ondol{온돌)， onmun(언문) ， 뼈(시조) , 

tae kwon do(태권도)， won(원)， y없g뼈(양반)인데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영어 문장에 쓰여 영어를 아는 모든 사랍에게 영 

어 단어의 구실을 한다고 보수적인 편인 『옥스퍼드 사전』 면찬자들이 인정 

한 낱말들이다.2) 그들이 조금만 더 진취적이든가 영어 자료를 더 넓게 뒤졌 

다면 “불고기”， “냉면”， “갈비”， “소주” 같은 음식과 “재벌” 따위의 말도 올 

렸음 직하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간 말은 끊3개나 되니 일본인들은 으쭉하 

겠다. 

『옥스퍼드 영어 편랍』이라는 책도 한국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r영 

어 편랍』이라는 책에 웬 한국어 얘기냐 하겠지만 이 참고서는 영어가 다른 

나라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19세기에는 보통 Corea로 표기되었고 가끔 Ko뼈로 표기되기도 했으나 

1910-45년간의 일본 점령 하에서 Korl않로 굳어버렸다. 한국어는 중국(1.5백만). 

일본(1백만)， 소련(0.4백만)에서도 사용되는 교착어로서 우랄 알타이어에 속하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대 한국어는 ‘이두’라는 표기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출판저널~ 178(1995. 10. 5.) 에 낸 “우리보다 더 소중히 

우리말을 다루는 외국 사전”이란 글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었다. 이 낱말 중에 우 

리가 거의 잊어버린 낱말인 “고누”가 들어 었다니 매우 기이하다 이에 대한 설 

명도 위의 글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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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자로 한국어의 소리와 뭇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일본의 ‘간지’와 비슷함) 

1쩌기에 11모음과 17자음(후에 10모음.， 14-^}음으로 줄임)을 나타내는 문자가 

발명되어 일반 기록에 쓰였고 고전 한자는 공적， 학술적 용도로 계속 쓰였다. 일 

본 점령의 마지막 10여 년간 ·한글’(전에는 일반인의 문자라는 뭇으호 ·언문’이라 

했음)은 금지되었었으나 다시 부활되어 전용이 되거나 한국어 단어처럼 읽히는 

한자를 섞어 쓰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영어는 대체로 12-18세의 한국인 청소년 

학생에게 한국어와 같은 수의 학교 수업 시간이 배당되었는데 주로 분석적인 문 

법 훈련으로서 이는 한국어의 연구와 사용에도 영횡t을 끼쳤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어 구문을 영어 구문에 가깝게 가져가려는 시도가 생겼다. 예컨대 복수를 

나타내는 조사 “-들”이 필수 성분이 아닌데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들”은 영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굴절인 -s와 아주 같은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 

랍이 그렇다고 생각하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어와 기타 서양어의 

영향을 받아 각 어절을 따로 띄어 쓰는 관습도 19세기에 채태된 것인데， 이것은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는 따르지 못한 것이다.3) 

편저자는 일본이 국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알파엣 순서에서 Corea가 

Ja따1보다 먼저 쓰이는 것을 싫어해서 Kor，않로 굳혔다는 설을 은근히 암시 

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Korea가 일본 강점 이전에도 혹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본 강점 후에 Korl없로 굳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어가 한국을 벗어 

나 동북아 일대에서도 약 300만 명이 쓰는 언어라는 언어지리적 사실도 제 

3) Tom MacArthur 편저. oxfcαrl Companion to 마'e English l.aJ쟁1쩔e(O빼ifd UP, 

1~껑)， 닮3-564쪽. 이 항목은 필자 자신과 편저자가 공동 집필한 것이다. 편저자 

는 필자의 “까le Subversion of Korean by E뼈파 .. El쟁1jsh π빼χ 2O(Q;t. 

1989)를 참고하고 필자가 써 보낸 글을 약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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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언급하고 있다. 이두의 사용에 대한 언급도 대체로 정확하며， 한글에 

대해서도(일본 문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암시하며)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 

고있다. 

광복 이후 거의 모든 한국 청소년이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국어와 거의 

같은 수의 수업 시간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어 자체 

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끼치는 

영향은 주로 어휘 관계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아주 많은 어휘를 얻어 왔 

지만 영어도 그 이상으로 라틴어에서 얻어 쓰고 우리말에서도 조금씩 얻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어휘가 들어오면서 입게 되는 통사 

자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무척 모라자는 것 같다. 확실히 오늘의 

한국어， 특히 글말에 중학 과정부터 굉장한 세력으로 강조되는 영문법의 영 

향으로 적지 않은 통사적 변형이 생겼다 ... 100년 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던 

“였었겠다” 따위의 인위적으로 분석적인 시제 형식은 영문법 학습에서 싫도 

록， 죽도록 주입된 이른바 ‘완료형’에서 받은 영향의 일단일 것이다. 편저자 

의 의견으로는 오늘의 한국어에서， 특히 글말에서 명사와 대명사에 불이는 

“-들”이 영어 명사의 복수형 굴절 -s에서 왔디는 것이다. “-들”은 명사와 대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 통사에도 불는 것인데 영문법을 배운 사랍들은 영문 

법에 나오지 않는 이런 종류의 “-들”을 간혹 입말에서나 쓰고 명샤 대명사 

에 붙여 쓰는 “-들”과는 애써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과-사과들， 구름 

-구름들(일기예보에서 늘 듣는 말) • 나-우리들， 무엇-무엇들처럼 명사와 

대명사의 복수형을 이루는 굴절처럼 쓰고 있으며 “많이들 먹거라” “빨리 뛰 

어들 갔다”에서처럼 부사나 동사에 붙은 “-들”은 비문법적인 것처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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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편저자의 지적은 이주 적은 부분이지만 깊이 연 

구할문제이다. 

헌국어의 띄어쓰기에 대한 지적은 국내외 학자들이 대체로 간과하는 점 

이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인데 우리는 해냈다는 사 

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원래 세계의 거의 모든 정서법에서 띄어쓰기란 

없었던 것이다. 똑똑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단어들을 연이어 붙인 

채 파피루스에 그들의 철학 원고를 썼다. 어절， 또는 단어를 띄어쓰기 시작 

한 것은 서양에서도 11-12세기 경에 교회의 라틴말 원고에서였다고 한다. 

서양 중세의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다. 서양에서 시작된 정서법의 한 중요한 

관행을 19세기 말에 서재필이 『독립신문』에서 채돼한 것은 얼마나 혁명적이 

었던가!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양하귀 

천이 다보게 홈이라 포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쩨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흠이라， "4) 이 띄어쓰기를 

때마침 기독교의 국역 성경이 채택하여 한국 천지에 두루 퍼뜨렸던 것이다. 

나중에 여기에 구두점의 사용이 더해지고 맞춤법이 확정되고 가로쓰기를 하 

면서 우리 글은 진짜 글다워졌다.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케임브리지 언어 백과사전~5 )에도 한국어 관계 내 

용이 많이 나온다'， 1970년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랍이 10만 미 

만이었는데 1979년에는 62만 6천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36) 이는 미국의 

이민 소수 민족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아시아인 중에는 중국계 디음으로 

4) Ii"독닙신문』 데일권 폐일호(조션 셔울 건양 원년 6월 초일일 금요일) (1896) , 1쪽. 
5) Dd띠d CryS때 The Camb뼈e(l997) Encydopaa1ia of뎌명I뺑e， 2nd 어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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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어가 

국가의 경계를 멀리 벗어나서도 존속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한국어의 존대법은 일본어， 자바어， 티뺏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상당히 

희귀한 현상으로 꼽힌다~(98-99) 그런데 실례는 일본어에서 들고 있다. 한국 

어의 존대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까닮일 것 

이다. 다른 언어의 존대법과 비교해 볼 만하다. 

한국에서는 김， 박， 이(때m， Pak, yi)가 한국인의 성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틀렸고 순서도 김， 이， 박이라고 해야 옳다. 세 성은 

합하여 약 40%를 차지할 뿐이다. 좀 중요한 점은 저자도 ‘박’을 P빼으로 ·이’ 

를 Yi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괜한 멋을 부려 서양 사랍들인 양 

Park이나 Lee(또는 더 곁멋을 부려 Rhæ)니 하는데 앞으로 다들 P왜과 

l(Yi는 한국인이 발음할 수도 없는 표기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흉내말(상징어)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대단히 발달한 것 같다. 

이는 세계 학계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한국어는 성격상 소리 상징이라 

고 할 수 있는 낱말011，(뼈개 이상이라(176)"고 한다. 인도유럽어는 한국어 

나 일본어의 3분의 1도 못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가 실제로 든 예는 일본 

어이다. 한국어의 상징어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인쇄술에 대한 언급은 홉족하지 않다. 목판 인쇄는 중국에서 7세기에 개발 

되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랜 목판본은 쨌년에 나온 『금강경』이고 목각 활 

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11세기이고、 15세기 초에는 한국에서 금속 활자들이 

개발되어 한 개의 활자가 10만 개나 주조된 예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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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목판 『다라니경』이 적어도 751년 전에 한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증거 

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세계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족별 언어 인구에 있어서는 386 언어가 딸린 인도유럽어가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어를 포함 'l12 언어가 딸린 시노티엣어인데 한국어는 단일 어족 

으로λ~ 11찌이며， 언어별 인구로서는 6.600만(1992년 수치)으로서 세계 13 

찌라고 한다~(289) 한국어가 정확히 어떤 어족에 속동}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므로 섣불리 우랄-알타이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계 학계에 

서 피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한국어를 단일 어족으로 분류한다. 이 점은 

아주 특이한 사실로 생각되는지 한국어와 일본어를 특별한 난에서 함께 따 

로 다루고 있다. 계통을 밝힐 수 없는 독립어족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장 대표적이다. 중국어에서 절반 이상의 어휘를 얻어 왔고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세기에 중국 문자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고 적혀 있다. 우리의 현존 

기록으로 안타깝게도 그처럼 늦은 것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8세기에 한자를 이용한 역사 기록이 남 

아 있다는 사실과 비교가 되고 었다.(308) r유기 100권』， r신집 5권』， 『백제 

서기』， 『삼대목』이 그대로 남았더라면! 사실 신라 고분의 황금관 100개보다 

도 단 한 권의 『삼대목』이 얼마나 더 소중할 것인가? 나는 늘 속상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콤리， 매슈ξ 폴린스키 편의 『언어 지도』라는 책을 뒤져 본 

다，，6) 이 책은 한국어의 언어 인구를 6천만으로 잡고 세계 16찌에 매기고 있 

6) Bemard Comrie. S뼈hen 뼈벼lews， 뼈ria PO삐sky 공편(1997). 1ñe A않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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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 책에서 크리스털은 13찌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뱅갈어 등 인도의 

여러 중요 방언들을 포함해서 그렇다. 그리고 6천만은 한국어 인구를 좀 줄 

여 잡은 것이기도 하다.(19) 

세계의 언어들의 기본 통사 구조가 주어-동사-목적어， 주어-목적어-동샤 

통사-주어-목적어 등 6가지로 크게 나뷔는데 주어-목적어-동사 구조를 보 

이는 언어에 한국어가 힌두어， 우르두어， 터키어， 일본어와 더불어 속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 (19) 이런 사실이 자꾸 언급되어야 한국어가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된다. 그런 문장의 기본 구조와 교착 현상을 들어 한국 

어는 일본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 

하고 었다.(47) 아주 까마득히 멸게만 느껴지는 터키， 우즈빽， 카작， 위구르 

아제르바이잔의 언어들이 우리말과 실상은 정말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잃었던 친척 찾는 것처럼 괜히 흥분하게 된다. 반면 

에 중국어의 친척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디는 사실이 내게는 왜 그리 안심 

스러운지 모르겠다. 한편 만주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은 무척 서운하다. 

이런 말들을 진짜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야겠다. 

이 책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특별한 경우로 다뤄진다. 한국어는 한반 

도와 제주도와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사용된다고 적혀 었다. 한국어와 일본 

어에 나타나는 존대법은 세상 사랍들이 보기에 가장 특별한 현상인 듯， 여기 

서도 언급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역시 일본어의 존대법을 예로 들고 있 

다. 한국어는 유교 전통 때문에 일본어보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더 중요하다 

LaJ핑IJages(New York : Facts o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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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두 언어는 통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같은 계통에 속해서라기보다 

는 문화적 접촉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툴 다 중국어에서 많이 빌 

려다 썼고 문자도 갖다 썼는데 일본 글은 중국 문자를 그대로， 또는 변형한 

음절 문자를 쓰는데 반하여 한국 글은 이제는 거의 다 15세기에 세종 임금 

이 고안한 ‘한글’로 쓴다고 되어 었다.(55) 한글은 굉장한 발명품이다. 크리 

스털은 세계의 문자를 다루면서 한글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그의 유명하다는 

책의 크나큰 결함이다. 누가 서평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 책에서는 중국 문자가 땅11기에 한국에 도입되어 수백 년 동안 문법이 

전혀 다른 한국어를 기록하는 데에 억지로 쓰이다가 15세기 초의 한글 발명 

으로 표기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고 현재 40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한글 

은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음성학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것”이라고 한 

다~(203) 그런데 아직도 중국어에서 온 차용어를 나타내는 데에 중국 문자 

가 쓰인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마저 없댔다고 앞에서 언 

급했다.) 이 책의 205쪽에는 그 때개의 글자를 아마도 집필자가 어디서 보고 

베낀 듯 아주 졸렬한 꼴로 그려 보이고 있다. 게다가 T자는 완전히 틀리게 

그려 놓았다. 최근에 서양에서 나온 다른 책들이 한글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니 좀 안심이지만 아직도 한글은 서양 학자들에게 소문만 무성하 

고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여 안타깝다. 

왜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여 그리도 큰 

관심을 가지는개 한때는 말할 수 없이 가난했다가 형편이 피어서 자존심을 

되찾은 사랍의 자연스런 반응일 뿐인가? 또는 한국어는 독특하고도 중요하 

여 세상 사람， 특히 언어학자들의 이목을 끌 만하며 더욱이 한글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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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인가? 나는 이 나중 이유가 진짜라고 믿는다. 세 

상의 어느 누구도 한국어를 모르면서 언어란 무엇이라고 떠들기는 위험하며 

문자를 논하면서 한글을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만큼 

국어학자는 잠시라도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 학계의 중요 관심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